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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동아시아 대도시들이 주목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국가 중 한국과 타이완은 싱가포

르나 홍콩과 달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1980년대 후반에서

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이완은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이 더욱 우세했던 반면, 한국은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회주택(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활발히 추진됐다.

최근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이나 

대도시 지방정부들, 아시아 연구자들은 사회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한국,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은 계속 진화하는 중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1989년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

작한 이래, 최근 민선 5기에는 8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했고, 민선 6기에 

들어서는 6만 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 노력에 힘입어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사회주택 재고

는 24.6만 호로, 전체 가구 수 대비 6.5%까지 늘어났다. 

현재 서울시는 시유지 개발, 기존 주택의 매입･임차, 공공토지 임대,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공급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입주

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주택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어 가고 있다.




